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구촌의 저금

리와 양적완화정책, 이른바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상황

이다. 돈이 돈을 버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산을 가진 분들은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분들은 돈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다. 

이로 인해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상위 4%의 1

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의 종부세의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금액은, 자산 상위 4%에 해당하는 최소 10만 세대의 종부세 약 600억 원, 1세대 평균 60만 

원인 셈이다. 종부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실제 개정될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혜택은 더욱 

넓어지고,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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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의 결정은 부당하다. 자산양극화, 지역양극화가 심각하여 못살겠다는 아우성

에 대해 자산 상위 4%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금 혜택을 주

었기 때문이다. 그럼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낙후된 지역에 사는 1주택자들에게는 무슨 혜

택이 있는가? 자산양극화가 심각하고, 지역양극화가 극심하면,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낙후

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은 상위 4%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 하면서, 자산불

평등과 지역불평등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산불평등과 지역불평등이 보이지 않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기에 

앞서,

첫째,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0만 월세 세입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보장하라. 

둘째, 극단적인 지역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방의 10만 1주택자들에게 추가적

인 지원을 이행하라. 

민주당은 최소 상위 4%의 1주택자들 10만 세대에게 1세대 평균 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드

리기로 결정한 만큼, 최소한 주택 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10만 세대 월세 세입자들에게, 그

리고 극단적인 지역 불평등으로 인해 주택 자산 가치의 손실을 입고 있는 지방의 10만 세대

에게 평균 60만 원 정도의 경제 지원을 이행함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처럼 서울, 수도권에 50%를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나라가 지구촌 어디에 있

는가? 낙후된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와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극단적인 서열과 경쟁을 조

장하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과 교육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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